
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

화생방 사고
(화학·생물학·방사선 물질)

국민행동요령국민행동요령

1. 오염물질을 최대한 빠르게 

    파악하고 119에 신고하기 

 ※ 생물학적 사고 시 고열, 구토, 

    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남 

2.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코와 
    입을 막고 대피하기 

 •  오염물질과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  

3. 화생방 일반 방독면과 보호복을
    착용하여 신체 보호 

 •  호흡기를 통해 생물학적 오염물질이

  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 

4. 오염이 의심스러운 경우, 물건을
    사용하지 말고 119로 신고

 •  의심스러운 물질에 접근하거나 

   접촉하지 않기 

5. 감염여부 확인 및 진료 

 •  대피 후 안전지역에서 감염여부를

   확인하고 진료 보기

1. 현장에서 탈출하여 최대한 

    지하층으로 대피하기

2. 외부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

    않게 하기 

 • 모든 창문을 닫고, 환풍기와 에어컨 끄기

3. 방사선 물질 오염 시 안전한 

    곳에서 제염 

 • 겉옷은 벗고, 비닐봉지에 밀봉하기

 • 따뜻한 물과 비누를 이용해 샤워하기

4.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 

    요오드 알약 복용

 • 요오드 복용 시 체내로 흡수되는 

   방사선 물질을 80%까지 막을 수 있음

생물학적 사고 방사성 물질 사고

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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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황 및 주요 원인 국민행동요령사고사례

1. 화학물질의 냄새, 색깔 등을 

    구체적으로 119에 신고

  • 화학물질 누출 정보를 자세하게 

    전달

2. 대피 시에는 안전한 장소로 즉시 

    대피하며 바람이 불어오는 

    방향으로 이동

  • 독성물질은 바닥에 깔리므로 

    높은 곳으로 대피

3. 호흡기 보호를 위해 호흡기 

    보호구(마스크 등)을 착용하고

    천이나 손수건으로 입 가리기

4. 사고지역을 운행 중일 때 

    창문을 닫고 에어컨 또는 

    히터 끄기

5. 온몸을 깨끗이 씻고, 노출된 옷과

    신발은 밀봉하여 버리기

화학사고

• 유독성 화학물질, 병원성 세균 및 바이러스, 방사선 물질을 

  원인체로 하여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재난

• (생물학)도쿄 지하철 독가스(사린) 테러 사고

• (방사성 물질)원자력연구원 방사성물질 누출사고

• (화학)경북 구미 사업장 누출사고

일      시

일      시

’95년 3월 20일 08시경

’20년 1월 10일 13시경

피해현황  사망 13명, 부상 6,200여 명

사건개요

사건개요

비닐 봉투에 구멍을 내어 고의적 살포

자연 증발 시설에서 세슘-137 누출

일      시 ’12년 9월 27일 16시경

피해현황 사망 5명

사건개요 불산을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누출

 유형별 통계 : 가장 많은 “누출”사고

 사고 형태별 통계 : 가장 많은 “안전기준 미준수 사고” 및 “시설결함”

사고 구분(건) 화학 생물학적 방사선 물질 

744 744 0 1

  - 744건의 사고 중 누출사고 591건(79.4%) 가장 빈번하게 발생

전국 화생방사고통계(최근 9년간, ’14년~’22년)“화생방 재난”이란 

-  안전기준 미준수(인적 부주의), 시설결함, 운송차량, 자연재해 등이 

주요 원인으로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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